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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농업박물관, 26년 첫 테마전 <금강송 곁에> 개최

- ‘울진 금강송 산지농업’에 담긴 공생과 순환의 가치 조명 -

◇ 전 시 명: 금강송 곁에

◇ 전시기간: 2026. 4. 14.(화) ~ 2026. 6. 14.(일)

◇ 전시장소: 국립농업박물관 전시동 복도(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)

◇ 관람안내: 무료 관람

◇ 전시체험: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순환을 담은 스탬프 투어

□ 국립농업박물관(관장 오경태)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이자 국가중요농

업유산으로 지정된 ‘울진 금강송 산지농업’을 주제로, 숲과 사람이 

함께 만들어 온 농업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테마전시 <금강송 곁

에>를 오는 4월 14일(화)부터 6월 14일(일)까지 개최한다.

     * ‘울진 금강송 산지농업’은 2025년 세계중요농업유산(유엔 식량농업기구 지정)으로 

지정되었으며, 2016년 국가중요농업유산(농림축산식품부 지정) 제7호로 지정되었다.

□ 이번 전시는 하천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자연 지형을 따라 형성된 

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소개하고,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

공생과 순환의 의미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. 

또한 관람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마련해 책갈피

를 완성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.



- 2 -

□ 전시는 총 3부로 이루어지며, △ 1부 ‘시간의 축적, 봇도랑의 산지

농업’, △ 2부 ‘금강송과 송이 이야기’, △ 3부 ‘기르는 숲, 살아가는 

사람’으로 구성된다.

 ○ 1부 ‘시간의 축적, 봇도랑의 산지농업’에서는 하천을 따라 조성된 

논과 보·도랑을 활용한 농업 방식을 살펴보고, 논과 밭에서 금강

송 숲으로 이어지는 산지농업 구조를 소개한다. 

     * ‘보’는 하천의 물을 막거나 가두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며, ‘도랑’은 물을 

논과 밭으로 나누어 보내는 수로이다.

 ○ 2부 ‘금강송과 송이 이야기’에서는 금강송과 송이버섯의 관계를 

소개한다. 송이버섯은 숲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주민들의 관리

가 더해질 때 잘 자라는 특성을 지니며, 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

이 함께 만들어 온 공생의 의미를 전달한다.

 ○ 3부 ‘기르는 숲, 살아가는 사람’에서는 숲과 사람, 농업이 서로 영향

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온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

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,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이 가진 순환의 

가치를 조명한다.

□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“이번 전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이자 국

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공생과 순환의 

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”라며 “관람객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

는 농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농업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

되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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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테마전 <금강송 곁에> 홍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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